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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에 알려지다1.

조선반도의 남쪽 마일에 위치한 외로운 섬 더구나 그 중“ 60 , 　

앙에는 해발 천미터의 고산 이 의연히 높이 솟아 있다 그 2 ( ) . 高

지리상의 위치로 보아 틀림없이 이 섬에는 진귀한 동물 흥미로, 

운 식물이 있을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학자들에 의해 탐구된 . 

적이 없는 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종류

를 얻는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”. 

두 명의 이방인이 년 월 일본 규슈 나가사키 항구에서 한국행 배에 오른다 당시 1905 7 ( ) . 長

동경제국대학에 재학중이던 약관 세의 이치카와 상키 와 미국의 동물20 ( , 1886 1970)∼河三喜

학자 앤더슨.

이치카와는 제주로 떠나기전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가 훗날 년 에 저술한 . (1956 )　

나의 박물지 에 실렸던 의 첫 대목이다 이 기행은 년 월부터 월 말‘ ( )’ ‘ ’ . 1905 7 9博物誌 濟州島紀行

까지 제주에서의 기록을 담고 있다.

그와 동행한 앤더슨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자 마자 얼마안돼 영국 런던동물학회로부　

터 동물 채집을 위해 동아시아로 파견됐던 인물 앤더슨은 포유류와 조류 이치카와는 그를 도. , 

와 곤충류와 그 밖의 하등동물을 채집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여러 종의 식물도 일본으로 가져

가게 된다.

그들은 월 일 제주에 도착후 악천후 때문에 한라산 정상에 오르는데 번번이 실패하다가 8 9　

암고란 을 발견한다 그들은 월 일까지 여일간 제주에서 천막생활을 하면서 곤충 ‘ ( )’ . 9 27 40高蘭

외에도 식물 여점을 채집한다60 .



이치카와가 채집해간 암고란은 남한에서는 한라산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 시로미 를 지칭한 ‘ ’　

것으로 일본과 중국에서는 시로미를 암고란으로 부른다 시로미 시러미 는 순수한 제주방언, . ( ) .

이치카와 일행은 제주기행을 마치고 월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수십 점의 식물과 동물 표본9　

을 가져간다 제주식물이 외부에 처음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올해가 꼭 백년째 되는 해이다. . 1 . 

전문가들은 이 때가 제주도 근대 식물연구의 기원이며 제주식물이 비로소 외부세계에 알려진 

첫 사례로 보고 있다 이 표본은 식물학자 나카이 다케노신 등에 의해 감정 발표된. ( ) ·中井猛之進

다.

이치카와는 이후 일본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언어학과를 졸업 영국에 유학( ) , 　 東京 國大學

한 후 도쿄대학 교수로 근무하는 동안 일본 영어학계의 제 인자로 명성을 날렸다1 .

이치카와 일행의 제주체류 기간은 년 러 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미국 영국 러시아로1905 · · ·　

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고 한국에 이른바 을사조약을 강요하던 해였다 굴욕적인 , . 

을사조약으로 인해 우리 나라는 자주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보호 를 받게 되었다‘ ’ .

이치카와가 그의 박물지 제주도기행 에서 제주를 가리켜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도 라‘ ’ ‘ ( )’　 日本島

고 한 대목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기 시작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제

국주의적 인식의 발로다 당시 제주에는 일본인의 세력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때였다. .

그는 또 이렇게 촉구했다 일로 전쟁의 결과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이를 개발. “ ( ) , 　 日露

하고 지도하는 의무가 일본민족의 두 어깨에 걸려 있다 그 가운데서도 동물 식물같은 것은 아. 

직도 답사된 일이 없다 전혀 암흑의 베일에 쌓여 있다 이 암흑에 한 줄기 광명을 비춰 아직. . 

도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동식물을 세계에 소개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임무일까”.

카이의 장례식 년 에서 있었던 추도사의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나카이와 함께 제주식물(1952 ) . 

을 처음 감정했던 다케다 히사요시 는 추도사에서 제주의 식물을 연구하게된 과정을 ( )武田久吉

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치카와군이 학생시절 미국의 동물학자 앤더슨 를 따라 조선의 . “ ( )

제주도에 가서 곤충 외에 식물도 다소 채집하여 돌아왔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본도 완. 

전하지는 않고 부서진 조각 같은 것 뿐이었지만 당시 조선의 식물은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‘ ’ 

았기 때문에 조각이라고는 하나 귀중한 자료였다 나카이는 이치카와가 가지고 온 식물표본을 ”. 

본 것이 계기가 되어 훗날 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조선 식물지 를 저술하게 된다 나카22 ‘ ’ . 

이의 추도식에 참석했던 이치카와는 자신이 제공한 부서진 조각 이 세계적 식물연구에 공헌을 ‘ ’

하게 됐다며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훗날 회고한 것이다.

한편 일본인 아오야기 츠나타로오 는 제주도의 부원 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( ) ( )　 靑柳網太郞 富源

도의 지리 교통 어업 농업 임업 기후 풍토 등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조선의 보고 제주도안, , , , , , ‘

내 를 출판한다 이때도 년이다 학자들은 이 보고서도 넓은 의미의 제주도 생물사 연구의 ’ . 1905 . 

기원이라고 평가한다.



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 또한 없으며 그. 　

래서 역사는 인생의 교본이라고 한다 제주식물이 외부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백년전의 역사. 1

는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제주인들에게 교훈이자 따끔한 충고가 아닐 수 없다.

사진설명 이치카와가 년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제주도식물을 채집할 당시의 내용을 직접 [ ] 1905

기록한 년 우당도서관 번역서 발간‘ ’(1997 ).濟州島紀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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